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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그룹, “형제경영” 본격화하나?
최재원 부회장에 구원투수 역할 기대 … 지주기업 SK 등기이사 선임

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E&S 부회장 겸 SK가스 대표가 SK그룹의 지주기업인 SK와 핵

심 관계사인 SK텔레콤의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그룹경영의 전면에 나서 주목된다.

시장 관계자들은 SK그룹이 <형제경영>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.

최재원 부회장은 2004년 3월 분식회계와 소버린 사태 등으로 당시 맡고 있던 SK텔레콤 부사장직을 내놓으

며 경영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었다.

그 후 2005년 10월에 SK E&S(구 SK엔론)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일선으로 돌아왔으며, 2006년 3월

말에는 SK E&S의 자회사인 SK가스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.

최재원 부회장이 그룹경영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룹의 중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에 머물

러 있었으나 그룹의 지주기업과 핵심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

인다.

특히, 그룹의 지주기업인 SK의 등기이사로서 형인 최태원 회장을 도와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

하는 등 최태원 회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.

SK 관계자는 “최태원 회장이 글로벌 성장전략을 확보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최재원 부

회장 카드를 꺼낸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

또 “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의 글로벌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룹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

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 사업을 한데 묶는 <패키지형 협력사업>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컨

버전스 사업에 남다른 감각이 있다”고 말했다.

최재원 부회장은 미국 브라운대학 물리학 학사, 스탠퍼드대학 재료공학 석사,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경영학

석사(MBA) 출신으로 SK텔레콤 IMT2000 사업 추진위원회 상근위원, SK텔레콤 전략지원부문장 등을 지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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